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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끊으면 손상된 동맥기능 회복
20-30대 15명 PET 분석결과 1달도 안돼 정상회복 … 중년 이상도

담배를 끊으면 흡연으로 손상된 동맥기능이 회복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일본 홋카이도대학의 다마키 나가라 박사는 미국의 의학전문지 핵의학저널(Journal of Nuclear Medicine) 최

신호에 발표한 연구논문에서 담배를 끊었을 때 심장근육에 혈액을 공급하는 관상동맥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지를 양전자방출단층촬영(PET)으로 관찰한 결과 동맥기능 회복 사실이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담배를 피우면 동맥을 수축 또는 이완시켜 혈류를 조절하는 혈관내피의 기능이 손상되며 동맥경화로 이어져 

심장마비와 뇌졸중 위험을 증가시킨다. 

다마키 박사는 담배를 하루 1갑 이상 5년 넘게 피우고 있는 20-30대의 남자 15명에게 최소한 6개월 담배를 

끊도록 하고 담배를 끊기 전후에 관상동맥 기능을 PET로 분석한 결과, 담배를 피울 때 관찰됐던 관상동맥의 

일부 비정상 기능이 담배를 끊은 지 1달도 안돼 정상으로 회복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관상동맥의 기능개선은 6개월 담배를 끊고 있는 동안 지속됐다.

실험은 젊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었지만 중년이상의 흡연자들도 담배를 끊으면 마찬가지 효과를 기대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다마키 박사는 강조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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